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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명 시 의 진로상담 직업심리학: 역할과 과제

신 주 연1) 김 태 선†

본 연구의 목 은 4차 산업 명 시 에서 진로상담 직업심리학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를 하여 첫째, 4차 산업 명 시 의 일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를 개인과 사회의 측면에서 논의하 다. 둘째, 개인과 사회는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서 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하여 어떠한 을 고려해야 하는

지를 의 진로상담 직업심리학의 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논의하 다. 구체 으로,

무경계 경력태도와 로티언 경력태도, 구성주의 진로이론과 일의 의미 이론, 그리고 일의 심

리학 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담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비

으로 고찰하여 향후 주목해야 할 진로상담 직업 심리학의 주제들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 개인의 경력개발에 향을 미치는 조직과 사회 맥락에 심을 기울이고, 자기계발

상의 잠재 험성을 포함하는 다각 고찰을 시도하고, 일에서의 내면 가치추구, 의미와

목 감 경험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하 다. 한, 일의 다양성

과 포 성을 극 으로 고려하여 사회구조 불평등 개선에 공헌하며, 일에 한 인식의 확

장을 통하여 일과 삶을 통합 으로 바라보는 것의 요성을 논하 다.

주요어 : 4차 산업 명, 진로상담, 직업심리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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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명이라 불리는 기술 신으로 인

한 변화는 삶의 모든 역에 향을 주고 있

다. 4차 산업 명은 이 보다 훨씬 빠른 변화

의 속도로 산업 뿐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과

인간에 한 재정의까지 포함하는 범 한

역에 변화를 래한다는 에서 3차 산업

명과 구별된다(Schwab, 2016).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4차 산업 명이 이끄는 디지털

환의 매제 역할을 하며 범 하고 빠른

변화를 이끌고 있다(Schwab & Malleret, 2020).

‘한국심리학회지:일반’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변화와 담론이 심리학의 연구 주제와 연구 방

법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에 하여 특별호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다. 지난 특별호를 통해서

이미 임상심리학, 인지과학, 아동발달 정신

병리와 새로운 기술의 용 기 와 수용성

등(Kim & Sohn, 2020; Kim, Song et al., 2019;

Jeong, 2020; Song, 2019)을 다루었고, 법 심리

학(Park, 2020)과 빅테이터를 이용한 심리학 연

구방법(Kim, 2019) 역시 논의되었다. 일은 인

간의 삶에 핵심 인 역을 차지하며 4차 산

업 명은 일의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본 자들은 상담심리학의 주요 역인

진로에 을 두고 4차 산업 명 시 의 일

의 세계 변화를 진로상담 직업심리학의

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 다. 진로상담과 직

업심리학은 각각 상담심리학과 응용심리학 분

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세부 으로 포

함하는 역 역시 차이는 있다. 진로상담은

진로가이던스와 진로발달교육에 기반한 연구

와 직업심리학의 응용과 실제로 정의되고, 직

업심리학은 일 는 진로와 련된 행동과 생

애에 걸친 발달 그 외 일과 련된 주제

들에 한 연구분야로 정의되고 있다(Savickas,

2019; Savickas & Baker, 2005).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에 을 두기보다는 진로,

일, 직업에 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분야

를 포 으로 지칭하기 하여 두 용어를 모

두 사용하 다. 이는 두 용어를 호환 가능한

것으로 본 선행연구(Blustein, et al., 2019)와 진

로, 일, 직업에 한 연구와 실제가 이루어지

는 장에서 이 두 분야의 경계를 명확히 분

리하기보다는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경향을

반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논의의 범

상, 각 분야의 모든 역을 포 으로 다

루지 못하며 4차 산업 명과의 련성에 기반

하여 선택한 진로, 일, 그리고 직업에 한 비

교 의 세 가지 주요 개념과 이

론에 그 이 맞추어져 있다는 제한 이 있

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 , 1) 4차 산업 명의 일의 세

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2)

이러한 변화에 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

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해 개인과 사회는

어떠한 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의 진로상담 직업심리학의 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고 3) 기존 담론에서 충분히 다

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비 으로 고찰하여

향후 주목해야 할 진로상담과 직업심리학의

주제들을 제시하 다.

4차 산업 명과 변화하는 일의 세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 사물 인터

넷((Internet of Things), 사이버-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 로 공학(robotics), 합성

생물학(Synthetic Biology) 등의 새로운 기술로

표되는 4차 산업 명은 비약 인 산업의 발

으로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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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인간에게 노동해방

과 여가시간 증가를 가져다 것이라는 기

를 갖게 한다.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과

정을 체계화하고 디지털화 하면 쉽게 복제가

가능해지며 이는 렴한 비용으로 어디서든

충실히 구 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빠르

게 보 할 수 있게 하 다. 하지만, 이러한 기

술 신의 혜택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

용하는 소수의 창의 인 사업가, 주주 투

자자들만이 릴 것이라는 비 도 있다. 새로

운 제품,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슈퍼스타’만이 높은 가치의 자원으로 인정받

게 되며, 다수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임 의 질 낮은 일자리를 도맡아 하게 된다

는 것이다(Bryniolfsson & McAfee, 2014). 이러한

기 와 우려는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

는 시 이 머지않았다는 측과 더불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Kurzweil, 2005).

일자리의 괴가 아닌 일의 변화: 직무의 변

화와 노동 약

4차 산업 명 시 에는 일자리 자동화가 가

속화되어 량실업 등 일자리의 괴가 벌어

질 것이라는 측이 있으나 이에 해서는 반

론도 많다. 오히려 생산성 향상보다는 성장이

둔화되는 스테그네이션(stagnation)을 망하기

도 하고, 설사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고용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

운 상품과 서비스에 한 요구로 일자리가 증

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Mishel, & Bivens,

2017). 한, 4차 산업 명은 험하고 더럽고

지루한 일은 자동화시키고 인간에게 보다 가

치있는 일에 집 할 기회를 것이라는 기

도 있다(Soh & Connolly, 2021). 기술발 에 따

른 실업문제가 얼마나 일 것인가에

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일상에서도 키

오스크, 챗 고객 상담, 디지털헬스 어를 경

험하고 있고, 산업 장에서 상품의 기획, 설계,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를 결

합시킨 스마트 공장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노

동 약 경제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는 많다. 한편 일자리 감소에 한 인

망은 많지만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실

제로 일자리 괴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해

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 진 바가 없다(Goos et

al., 2019). 한, 일자리 변화에 한 실증 인

연구 결과는 일자리 감소와 임 의 하락보다

는 직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를 들어,

미국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온라인 구인

고를 분석한 Acemogule 외(2020)의 연구에서

는 2014년 이후부터 AI 련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구인 고는 증가하 고, AI가 체

할 수 있는 직군에서는 구인 고가 어들었

다고 하 다. 자들은 AI와 고용 임 의

계를 종합 으로 분석했을 때는 AI로 인한

일자리와 임 에의 부정 인 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의 일자리와 임

에 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다.

Kim 외(2018)는 제조업의 자동화와 일자리

임 의 계를 분석하기 해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체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자동화 정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고용 비 이

감소하 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

동화가 일자리와 임 수 에 정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기술발 에 따른

일자리 감소나 임 하락의 향은 명백하지

않지만 AI 기술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

는 직무의 개편은 계속되고 있다(Alekseeva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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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양극화: 카리아트의 확산과 불

평등 심화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일자리 감소에

한 망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어떤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가할 것인가에 한 이다. 4차

산업 명 시 는‘제2의 기계시 ’라고 불리는

데, 여기서는 인간의 물리 노동력 뿐 아니

라 인지 노동력의 체도 가속화됨을 뜻한

다. 이로 인하여 기계가 체할 수 없는 고숙

련 노동이나 자동화하여도 경제 이득이

은 숙련 노동 주로 일자리가 남게 될 것

이라는 망이 지배 이다. 새로운 제품, 서비

스와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창의 인 소

수의 ‘슈퍼스타’만이 높은 가치의 자원으로 인

정받게 되며, ‘ 간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

자리들은 부분 사라지게 된다는 측이다

(Bryniolfsson & McAfee, 2014). 14명이 창업한

인스타그램이 1년 반 후에 약 7억 5천만 달러

에 매각된 반면, 최 14만 5천명의 직원이

일했던 코닥이 산했다는 사례는 기술발 의

혜택이 소수에게 편 되는 실을 보여 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자리 변화가 나타났

는데, 지역 노동시장의 간일자리 감소를 분

석한 Kim과 Cho 외(2017)에 따르면 단순 반복

업무가 편 된 지역노동 시장권에서 간일자

리의 고용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숙련 임 노동을 하는‘ 카리

아트(precariat)’계층이 생성되고 확장될 것이라

는 우려가 있다. 카리아트라는 ‘불안정한/

열악한(precarious)’이라는 단어와 ‘ 롤 타리아

(proletariat)’를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고용

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소득이나 공유자산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를 지칭한다

(Kwack, 2020).

일과 고용의 유연성: 자율과 독립, 그리고 불

안정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하나의 향은

일의 유연성 증가이다(Bryniolfsson & McAfee,

2014). 단기 계약 형태의 고용 서비스 증가

를 지칭하는 ‘긱경제(gig economy),’디지털 기술

을 기반으로 한 랫폼 노동, 특정 직장에 소

속되는 것이 아닌 주문형(on-demand)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Kessler, 2018). 이러한 새로운

노동 형태는 개인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

간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독립성, 유연

성, 자유로움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다.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과정과 시간

의 세분화를 동반하면서 고용증가를 가져오기

도 하 다. 한, 이러한 유연성의 증가와

랫폼의 발달은 개인의 사 인 유휴자원을 공

유하여 이윤을 창출하거나 자신의 본업 외에

도 개인의 흥미, 취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

양한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 다.

를 들어, 4차 산업 명은 공유 경제 랫폼

의 확산과 함께 사 인 일과 직업 인 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비 문가에게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할 기회를 열어주었다(Sundararajan

2017). 를 들어, 과학분야 연구원이 부업으

로 여행 숙박 랫폼인‘에어비앤비’를 통해 남

는 방을 여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귀걸이

를 만드는 취미를 가진 회계사가 핸드메이드

상품 매 랫폼인 ‘아이디어스’나 ‘네이버스

마트스토어’를 통해서 자신이 만든 악세사리

를 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재택, 가상공간

등으로 다양해지며 직장과 가정 등의 경계 역

시 느슨해졌다. 이처럼 일과 고용의 유연성은

개인에게 독립 이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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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용의 불안정성과 개인의 책임부담을

높이기도 한다. 를 들어, 독립형 단기 계약

자는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던 험과 책임( :

산업재해보상, 실업 여, 퇴직연 )을 으

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고용의 탄력성 증가

는 실제 으로는 노동의 여건과 질을 낮추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감소로 이어지

게 된다는 비 이 있다. 괜찮은 일자리는 국

제노동기구(Internaional Labor Organization, 2008,

2012)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물리 으로나

인 계 맥락에서 안 한 환경, 한 휴게시

간, 가정과 사회의 가치와 부합하는 조직의

가치 추구, 알맞은 보상, 건강보험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Duffy et al., 2017).

앞서 논의한 4차 산업 명 시 에는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숙련 임 일

자리가 증가하여 이를 담당하는 ‘ 카리아

트(precariat)’계층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Heeks,

2017; Kessler, 2018; Park, 2020).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

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 근로자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 불안

정 고용의 증가는 노동자가 일정한 소득수

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며 이는 건

강문제, 안정된 가정 구성의 어려움, 높은 불

안 사회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Lewchuk,

2017).

4차 산업 명과 진로상담

직업심리학의 개념과 이론

본 장에서는 다양한 진로상담과 직업심리학

의 개념과 이론 4차 산업 명 시 의 변화

에 개인과 사회가 응할 뿐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을 논의한다. 그 첫 번째는 무경계 경력태

도와 로티언 경력태도로, 이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 명 시

에 요구되는 생애에 걸친 개인의 자기주도

이고 자율 인 경력 리를 히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개발 패러다임이며 국내

에서도 그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

이다(Hirschi, 2018; So et al., 2019). 두 번째는

구성주의 진로이론과 일의 의미 으로, 이

는 탄력 이고 유연할 수 있지만 모호하고 불

안정하기도 한 4차 산업 명 시 의 일의 세

계에서 어떻게 각 개인이 일의 의미와 목 에

한 일 된 이야기를 주 으로 구성해 가

며 변화하는 환경에 극 으로 응해 갈 것

인가에 하여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

이다(Hirschi, 2018; Savickas, 2013). 마지막 세

번째는, 일의 심리학 이론으로, 이는 4차 산업

명 시 의 불완 하고 불안정한 고용에서도

생존, 사회 연결 자기결정 욕구와 같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괜찮

은 일자리’획득에 한 모형을 제시하기 때문

이다(Ahn & Jung, 2019; Duffy et al., 2016;

Hirschi, 2018).

무경계 경력태도와 로티언 경력태도

4차 산업 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경쟁

업무환경을 보다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하

여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의 일의 세계에

서 펼쳐지는 개인의 노동을 보다 히 설명

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개발의 패러다임이 필

요하게 되었다(Hirschi, 2018; So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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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조직 심 인 경력 지향 패러다임에

서는 경력개발을 안정 인 하나의 ‘평생직장’

에서 입사, 승진, 퇴직이라는 일련의 수직 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의 변

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이는 더 이상 합한 개

념이 될 수 없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 명 시 의 주문형(on-demand)경제

업무 방식은 노동의 시간 , 공간 유연성을

극 화 시키고 근속 연수를 통하여 노동 경험

을 축 시키기 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각 개인

이 축 한 로젝트를 기반으로 축 되는 포

트폴리오식 커리어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Kessler, 2018). 무경계 경력태도와 로티언

경력태도는 이러한 환을 설명하기 하여

통 인 경력 개념과 비되는 새로운 커리

어의 모습으로 등장한 개인 주도의 경력개발

패러다임이다. 경력 경 련 분야에서는

경력개발의 지배 인 이론이 되고 있다고 하

으며(Zeitz et al., 2009), 국내에서는 약 10년

부터 경 ,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주목받

기 시작하여 재도 꾸 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등 통합 인

동향 분석 연구들과(Lee et al., 2019; Park et

al., 2018) 국내외 문헌을 상으로 두 개념의

계를 살펴본 메타분석도 실시된 바 있다

(Kim, Lee et al., 2019).

무경계 경력태도란 경력의 유지와 개발을

하여 통 인 직업 는 단일 조직에서의

고용이라는 경계를 넘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경험을 쌓고 자유롭게 조직을 선

택하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Arthur, 1994; Arthur et al., 2005; Sullivan &

Arthur, 2006). 이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 기존

직업의 소멸 등 불확실하고 변하는 환경,

경쟁 인 업무 환경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의

요성, 조직 체류 기간의 단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진행되는 맥락에서 조직경계를

월하는 경력의 필요성에서 두된 개념이다.

무경계 경력태도를 지닌 개인은 경력개발에

있어서 조직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책

임을 요시 한다. 한, 이 개념에서는 노동

자가 다양한 직장이나 조직 간 경계를 넘나들

며 성과에 기반한 유연한 고용 계를 맺기 때

문에 이 가능한 기술과 직무를 통한 학습을

시하는 특성이 있다(Sullivan & Arthur, 2006).

이들은 한 외부 환경과 조직 외부로의 이동

에 하여 개방 인 태도를 지니며 경력에서

의 성공을 단하는 기 을 승진이나 보상이

아닌 심리 으로 의미 있는 일을 통한 자아실

이나 성취감 등 주 지표에 둔다. 즉, 이

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경력을 스스

로 주도하고 능동 이고 유동 으로 리한다

(Briscoe & Hall, 2006; Briscoe et al., 2006).

로티언 경력태도는 개인 인 가치에 기반

하여 자유롭게 자기주도 인 선택을 하며 역

동 으로 자신의 경력을 리하는 태도로 정

의 된다(Briscoe & Hall, 2006). 로티언 경력태

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에

기반하여 경력을 계획한다는 에서 자기주도

이고 선택과 경력성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개인 인 가치에 기 을 두고 행동한다는

에서 가치지향 이다. 로티언 경력태도는

두 가지 메타역량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로 자기자각(self-awareness)은 스스로의 개인

인 정체성을 명확히 악하는 역량으로, 자신

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해

야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해 아는 역량

이다. 두 번째는 응성(adaptability)으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변화를 가

능 하기 하여 움직이는 역량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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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외부의 직 나 수입 등 객 기 이

아닌 심리 성공이라는 내부의 주 기

으로 평가하며 일에서 의미를 창출하고 유지

하는 것을 요시하므로 자신의 일을 능동

으로 변화시켜 일의 의미를 찾을 가능성이 높

다고 하 다(Hall, 2004).

요약하면, 구성 개념 상 무경계 경력태도는

무경계 사고방식 조직이동 선호로 표되

며 로티언 경력태도는 가치지향성과 자기주

도 경력 리로 표된다는 차이는 있으나

(Kim, Lee et al., 2019), 두 개념 모두 변화무

해진 일의 세계에서 경력이란 더 이상 안정

이지 않은 조직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 스스로 리하고 주도하는 것

이라는 을 취한다. 이 개념들은 개인 주

도의 경력개발을 하여 자기주도성, 자율성,

주체성, 능동성, 자기이해와 가치명료화, 자기

리 자기개발, 그리고 지속 인 학습능력

등의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4차 산업 명 시

가 요구하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 직 인 시

사 을 제공하고 있다.

구성주의 진로이론과 일의 의미

무경계 경력태도 로티언 경력태도와

더불어 두 번째로 살펴볼 일에 한

은 진로구성주의와 일의 의미에 한 이

론이다. 격한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

로운 유형의 직업 등장, 기존 직업의 소멸, 세

계 인 경기침체, 기업의 실패, 실업, 불완

고용, 취업기회상실(work inopportunity) 등으로

표되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조

직에 기 수 없는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일

에 한 방향 설정을 지속해야하며 자신의 외

부가 아닌 자기 안에서 안정성을 마련해 가야

한다. 자기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성취해 가기 하여 개인은 그 어느 때 보다

도 응 이고, 자기성찰 이며, 자기를 조

하고 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모두 안정 인 자기(self)의 형성과 원활한 자

기주도 과정에의 참여가 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 동기, 목표,

열망과 같은 내 측면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일 성 있게 이야기하며 의도 으

로 그것을 시행하는 능력과 연결된다(Savickas,

2011). 즉, 4차 산업 명 시 에서의 진로란

하나의 길을 선형 으로 따라가거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일의 의미와 목

에 한 일 된 이야기를 주 으로 구성

해 가며 변화하는 환경에 극 으로 응해

가는 과정이다(Savickas, 2013).

사회구성주의 시각에 기반하여 Savickas(2013)

는 진로구성주의 이론을 제안하 는데, 이 이

론에서는 진로를 일하는 삶에 한 개인 각자

의 주 인 이야기로 이해하며 개인의 주

이고 내 인 의미구성(meaning-making)을 진

로발달의 핵심으로 본다. 개인은 외부에서 안

과 안정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

안에서 안 과 안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때

요구되는 자기주도성과 자기의존(self-reliance)은

‘마음의 소리’로 표 되는 강한 내 인 목 과

방향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인생-진로 이

야기를 표 하고 시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Savickas, 2011).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는 개인

은 단순히 어떤 직업에서의 행 자(actor)나 어

떤 진로에서의 책임자(agent)가 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과 인생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써 내

려가는 자(author)가 된다고 보며 일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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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야기와 자기를 구성하는 수단이 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생애진로주제와 응성을 주

요 개념으로 제시하 는데, 생애진로주제는

일을 통해 드러내는 구체화된 자아개념이자

정체성이며 자신의 진로 련 행동의 이유나

개인의 가치, 태도, 신념 등을 담은 세계 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이 지닌

고유한 생애주제에 기반하여 의미있는 경험을

선택하고 자신의 일 련 역할에도 응해 나

간다(Savickas, 2013). 이런 생애주제를 담은 개

인의 진로경험담이 진로이야기(career stories)이

며 개인이 반복 으로 서술하는 단어와 문장

은 진로이야기를 생명력 있게 하는 무언가를

반 한다. 한편, 응성은 업무,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자신의 행동 방향을 정하고 시행

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 기술, 자질, 자발성을

비롯한 심리사회 자기조 능력으로 정의된

다. 응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과 일의 상호

작용을 확장시키고 응 인 인지, 행동, 정서

를 진시켜 일과 련하여 능동 자세로 자

신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며, 극 으로

정보와 기회를 탐색한다.

최근 진로구성주의 을 기반으로 개인의

진로발달과 일련의 응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틀로 진로 응모형이 제시되었다(Savickas &

Porfeli, 2012). 이 모형에서는 응 비, 응자

원, 응반응, 응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진

로 응의 과정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합하고

검증하기 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수행되는 추세이며( : You & Shin, 2019),

련 변인들에 한 메타분석(Park & Lee, 2018;

Rudolph et al, 2017)도 이루어졌다. 이 모형에

서는 개인 내 인 심리 특성( 응 비)과 자

기조 능력( 응자원)이 진로변화에 하여 개

인이 한 행동( 응반응)을 할 수 있게 하

고 이를 통해 성공 인 결과( 응결과)로 이어

진다고 본다(Savickas, 2013; Savickas et al.,

2018). 특히 이 응자원은 진로 응성을

반 하며 4C로 불리는 심(concern), 통제

(control), 호기심(curiosity), 확신(confidence)의 4가

지 구체 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

(Savickas & Porfeli, 2012). 이 이론은 개인의 자

기구성 과정을 진하고 과거의 기억과 재

의 경험, 미래의 망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생애주제를 확인하기 한 표 개입방법으

로 진로구성인터뷰(Career Construction Interview;

CCI, Savickas, 2013)를 제안하 다. 이는 자신의

핵심 인 정체성과 일역할에 하여 답해가는

과정을 명료화하고 진하기 한 개입으로

(Maree & Twigge, 2015), 최근 국내에서도 진로

상담 교육에 이 기법을 활용하고 그 효과

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 공선택, 성인의 의사결정 진, 방향이 불

확실한 계약직 근로자의 진로 방향을 찾는 상

담 등에 유용하다고 하 다( : Kang & Lim,

2020). 이 개입은 내러티 기법을 활용하여

각 개인이 자신의 일을 통해 실 하고자 하는

고유한 목표와 의미, 주 인 성공의 개념을

구성하도록 돕고 이는 분명한 자기감과 정체

감, 사명감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요소

는 모두 4차 산업 명 시 에 개인에게 필수

으로 요구되는 측면으로, 이 시 의 일과

삶을 이해하는 데에 진로구성주의가 공헌할

수 있는 바를 보여 다고 하겠다.

구성주의 진로이론이 일에서의 의미구성

을 핵심 으로 여긴 바와 같이 일에서의 의미

경험 혹은 의미있는 일(meaningful work)을 강

조하는 은(Rosso et al., 2010; Steger et al.,

2012) 일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근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 정 인 의미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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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 에 연결되어 있으

며 타인과 공동체에 공헌하는 친사회 활동

으로 이해한다. 이 은 일을 삶의 의미와

목 에 직 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일이란 특

정 조직 등 외부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의 가치의 실 이며 주

이고 내 인 의미구성의 구 이라고 바라보는

4차 산업 명의 시각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

한다. 국내에서도 일의 의미에 한 연구는

심리학, 상담학, 경 학, 인 자원개발 분야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 간 연구와 실제 개입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Kim, Chang, et al., 2019). 일에

서의 의미감 경험이 강조되면서, 이를 증진하

기 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개념은 국내에서 ‘직무의

미창조’ 혹은 ‘직무가공’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잡크래 (job crafting; Wrzesniewski, & Dutton,

2001)이다. 잡크래 은 개인이 자신의 일에

서 더 높은 의미감을 경험하기 하여 활용하

는 극 인 략을 뜻하며(Berg et al., 2013),

과제, 계, 인지 크래 으로 구체화된다.

과제 크래 이란 자신의 업무가 흥미, 능력,

가치 , 성격 등을 더 히 반 할 수 있도

록 과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계 크

래 이란 일과 련하여 만나는 사람들과의

계를 변화시키거나 확장함으로써 일의 의미

감을 높이는 것이다. 인지 크래 은 일의

의미와 목 을 재해석하거나 자신의 지각을

극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일의 의미를 높이

려는 략이다.

일의 의미와 더불어 소명으로 일을 바라보

는 도 일에서의 의미구성과 련하여 주

목받고 있다. 소명(Dik & Duffy, 2009)은 월

부름, 목 /의미, 그리고 타인지향성을 조

작 정의의 핵심 요소로 보며 ‘소명의식이

있다’는 지각을 일컫는 소명지각과 ‘소명을 실

제로 살아내고 있다’를 뜻하는 소명수행으로

나 어 이해한다(Ahn & Shin, 2018; Duffy, Bott,

et al., 2012). 최근 소명에 한 연구는 소명수

행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 그리고 그들의

계를 설명하는 매개 조 변인들을 통합

으로 제시하는 ‘소명으로서의 일 이론’(Work

as Calling Theory; WCT; Duffy et al., 2018)을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소명 개념

을 활용한 상담 교육에서의 개입 략들도

소개되고 있다(Dik & Duffy, 2015; Dik et al.,

2015).

요약하면, 일에서의 의미구성을 강조하는

진로구성 일의 의미에 한 이론들은 공통

으로 개인이 일상에서의 일을 통하여 의미

와 목 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한 문제

를 심층 으로 다루며 일의 목 성과 의미를

효과 으로 제고하기 해 활용 가능한 략

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의 세계는 빠르고

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변

화의 향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거

진로 내러티 (Savickas, 2013)를 용하기 어렵

다고 하 다. 따라서 하나의 거 진로 내러

티 가 아닌 개인의 일과 삶의 개별 이야기

구성에 을 두는 이러한 들은 4차 산

업 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에 유용한 이론들이다. 즉, 일의 세계는 시시

각각으로 변하더라도 각 개인이 자신의 삶과

일에 부여하는 의미, 가치, 목 은 쉽게 변화

하지 않고 개인이 삶을 유지하는 요한 축이

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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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심리학 근

마지막으로 논의할 은 일의 심

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Duffy

et al., 2016) 이다. 일의 심리학 이론은 통

인 고용 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

간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

수 있다는 과 다양한 형태의 일과 이러

한 일들을 경험하는 개인을 포 한다는 에

서 4차 산업 명 시 의 개인의 진로발달

일의 경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이다. 기존

의 직업심리학이 어느 정도의 특권과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로선택과

발달에 을 두었다는 에 한 비 과

(Blustein et al., 2008), 일의 개념을 포 인

것으로 확장하는 일의 심리학 이론이 제시 되

었다(Blustein, 2013; Blustein, et al., 2008; Duffy

et al., 2016). 이러한 근은 특히 일자리의 양

극화로 인한 임 일자리가 늘어나고 불안

정한 고용의 랫폼 기반 노동자가 증가하는

4차 산업 명 시 (Bryniolfsson & McAfee, 2014;

Kwack, 2020)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개인

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돕기 한 시

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일의 심리학 이론은 일을 포 으로 정의

하여 다양한 인간의 일에 한 경험을 연구하

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 고, 일의 경험을 통

해 인간이 어떻게 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심

리 안녕감과 일의 충만감에 이르게 되는지

에 한 이론 모형을 제시하 다(Blustein,

2013; Duffy et al., 2016). 먼 , 일의 심리학 이

론에서는 일이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인간의 삶과 정신건강의 요한

요소라고 가정하 고, 일을 사회 혹은 개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 서비스, 사회

계를 만들어내는 도구 활동과 목 이

분명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임 노동과 돌 노

동과 같은 비임 노동을 포 하는 개념으로

보았다(Blustein et al., 2008; Richardson et al.,

2005). 한, 제시된 이론 모델에서는 일의

경험에 향을 미치는 사회 , 경제 , 문화

요소를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이들이 일

충만감과 심리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괜

찮은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를 보여주었다(Duffy, et al., 2016). 를 들

면, 개인이 사회경제 자원에 한 근성이

낮고 사회 으로 소외된 정체성을 갖고 있더

라도,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력이 높거나 이러

한 장벽과 진로 환의 과정에서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통

제력은 일 자유의지라 하며(Duffy, et al., 2012),

환경변화나 진로 환에서 자신의 자원과 역량

을 활용하는 비도를 진로 응성이라 한다

(Savickas, 2005). 한, 이 게 진로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일의 자유의지와 진로 응성을 갖고

궁극에 괜찮은 일을 획득하게 하는 과정은 개

인의 극 인 성격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를 인식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 의식

(critical consciousness: Freire, 1973), 사회 지지

거시경제 상황에 의해서 재된다고 하

다. 이러한 일의 심리학 이론과 일의 심리학

근을 바탕으로 빈곤을 포함한 사회계층

이 개인의 일 경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Ali, 2013; Blustein et al., 2002), 차별 소외

경험이 경력개발 과정에 미치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Eggerth et al., 2012; Flores et al.,

2011) 연구되었고, 제시된 모델을 검증하는 실

증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의 심리학

은 국내의 진로상담 연구에 요한 시사



신주연․김태선 / 4차 산업 명 시 의 진로상담 직업심리학: 역할과 과제

- 521 -

을 제공해주고 있다. Ahn과 Jung (2019)은 일

의 심리학 이론이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

역량 강화를 한 연구과 교육의 필요성을 뒷

받침하며, 진로상담에서 사회 으로 소외된

다양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를 한

진로상담과 이들의 진로발달을 한 정책개발

에 기여한다고 하 다.

요약하면, 일의 심리학은 일의 범 를 확장

함으로써 기존의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모든 일 경험을 포함하고, 개인의 사회, 경제,

문화 배경으로 인해 갖게 되는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일의 자유의지 진로 응성의

역할과 이를 진하는 비 의식 개념을 제

시하여 이에 한 연구와 실무 발 에 기여하

고 있다. 이는 4차 산업 명 시 가 래하는

노동의 내용, 형태, 그리고 환경의 변화 속에

서 개인이 어떻게 일하는 삶을 응 으로 펼

쳐갈 수 있는지에 한 시사 을 제안한다.

기존 담론에 한 비 고찰과

진로상담 직업심리학의 향후 과제

에서 제시한 진로상담 직업심리학의

이론과 들은 4차 산업 명으로 인한 일의

세계의 변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변화에

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개념과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기

존 담론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비 으

로 고찰하여 향후 주목해야 할 진로상담과 직

업심리학의 주제들을 제시하 다.

무경계 경력태도와 로티언 경력태도의 한계

무경계 경력태도와 로티언 경력태도는 모

두 개인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개념은 개인에게 조직 내에서 경력을 쌓아

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경

력을 갖는 것을 더 요하게 생각하도록 하

고 자신을 고용해주는 조직과 자신을 분리해

서 바라보게 하 다. 한 개인이 주도성을

갖고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을 일깨워 다. 그러나,

이 개념이 경력개발의 정 인 결과로 이어

지기 해서는 기본 인 고용의 안정, 괜찮은

일자리, 조직의 극 지원이 요한 제

조건처럼 작동한다는 에서 자칫 경력개발의

양극화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개념들은 개인의 경력개발에

서 조직 역할의 축소와 개인 역할의 확 를

배경으로 등장하 으나, 역설 으로 이러한

경력개발의 성공에는 조직의 기여가 큰 것으

로 보인다. 즉, 좋은 조직에 속한 개인일수록

무경계 경력태도를 통해서 경력성공에 이르기

가 쉽다는 것인데, 이는 무경계 경력태도가

조직성과 혹은 경력성공 등의 정 인 직무

결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한 선행 연구

들이 공통 으로 네트워킹 행 (Choi, 2021;

Chung & Ko, 2021), 무형식 학습(Gim & Cho,

2021), 타인과의 소통과 상호작용(Lee et al.,

2019) 등을 주요한 매개변인으로 확인하 다

는 에서 추론할 수 있다. 즉, 무경계 경력태

도는 조직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은 조직일수록 다양한 구성원

과의 학습 기회가 많고 경력개발 지원을 돕는

학습기회와 인 네트워크 자원이 제도

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Lee et al., 2008).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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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행 는 자신의 경력성공에 잠재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Forret & Dougherty, 2004)으로 정

의된다. 즉, 무경계 경력태도와 로티언 경력

태도는 풍부한 인 물 자본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는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지만,

인 자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학습기회에

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주도 경력개발

의 기회와 자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국내 게임 개발자

들의 불안정성에 해서 연구한 Lee(2018)는

기업에서 일하게 되는 게임 개발자는 다양

한 소 트웨어 툴을 이용하여 업무 업과

리가 이루어지며, 개개인의 개발자가 자신의

문성을 축 할 수 있는 반면, 1인 개발자의

경우 개발을 한 기반 체제가 미흡하거나 제

로 리되지 못하여 문성을 키우기 어렵

다고 하 다. 즉, 4차 산업 명 시 에서 개인

주도 인 경력개발의 요성이 두되고는

있으나 개인의 경력개발은 여 히 조직과

사회 맥락에 향을 받는다(Clarke, 2013;

Rodrigues et al., 2015). 재까지 이 분야의 많

은 연구들은 체로 개인의 무경계 로티

언 경력태도가 조직의 발 과 이익, 개인의

성공과 만족도 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심으로 개되어(Lee et al., 2019; Park et al.,

2018), 조직과 사회 차원은 집 으로 조명

되지 못하 다. 이는 향후 진로상담과 직업심

리학의 역에서 경력개발을 하는 개인의 노

력이나 변화에만 집 하는 것이 아닌 경력개

발의 주요 맥락을 구성하는 조직과 사회 차원

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연구하고 실제 인 조력 방향을 함께 고민해

야 함을 시사한다. 를 들어, 특정 조직과

통 인 고용 계를 맺고 있지 않아 물 , 인

자원의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개인이 다

양한 학습 기회나 유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의 소통 지지를 한 네트워킹을 구축해

가는 방안들은 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러한 노력들은 개인 주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

으나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개인

주도 노력 역시 제한 일 수 있다는 을 고

려하여 지역사회나 일자리 련 기 들의 주

도로 보다 조직 이고 체계 인 기회를 제공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자기주도 자기계발 추구의 잠재 험성

앞서 무경계 경력태도와 로티언 경력태도

에 한 설명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차 산업

명 시 를 살아가는 개인은 변하는 일의

환경에서 불안정성과 불확실함을 개인의 주도

와 책임 하에 견뎌 나가고 일의 세계에 응

해 가기 하여 자신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한다(Hirschi, 2018; Lent, 2018). 4차 산

업 명을 화두로 하는 진로상담 교육 분

야의 논의에서 비록 4차 산업 명 이 부터

등장한 개념이지만 회복탄력성, 응성(Lent,

2018), 진로탄력성, 창의성, 그리고 융복합성

(Lee, 2017) 등의 역량 개념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4차 산업 명 시 를 응 으로 살아가

기 하여 개인에게 다양한 역량들이 요구되

고 있다는 을 잘 반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인 주도 , 자발 , 능동 , 주체

인 경쟁력의 강화, 더 나은 의미와 목 의

추구, 더 최 화된 자기의 구성은 4차 산업

명 시 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기 되는 모습

이며 응 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개인 경쟁력과 역량의 강화는 무한 경쟁

과 성과주의 등의 특성으로 표되는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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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가치에 기반한 자기계발 몰입 상과

연결 지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계발

은 개인이 자신의 변화와 개선을 목 으로 행

하는 자기 찰, 개입(학습),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고 하 다(Chun,

2008). 자기계발 열풍은 일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 상이 되었고 세미나, 강연, 워

크 , 상담, 코칭, 컨설 등의 상품들이 끊임

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 한 산업이며 시

장이 되었다(Chun, 2008). 자기계발은 사회학,

교육학, 경 학, 심리학 등에서 연구되어 왔으

나, 다수의 연구들은 자기계발 상에 하

여 자연스럽고 필연 인이며 당 인 것으로

제하여 자기계발의 이 , 방법, 구체 인 향

상 로그램, 련 변인 등을 연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Kim, Kim et al., 2017).

이는 두 가지의 문제 을 보여주는데, 한 가

지는 과도하고 강박 인 자기계발이 가져 올

수 있는 부 응 인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며, 한 가지는 재의 심리학 자기

계발 담론이 가정하는 개인의 주체성, 자율성,

선택의 자유의지에 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맥락에 한 비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을 고려한 자

기계발에 한 다면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4차 산업 명 시 에는 자기계발이 더욱 요

하게 부각될 것으로 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로 한국사회에서 학생의 84.6%, 직장인의

89.0%가 평소 자기계발에 한 강박감을 느낀

다고 하 고(Ahn, 2016), 고용 유연성의 어두운

단면인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precarious work)

의 증가와 경력 개발에서 개인의 주도성과 책

임을 강조하는 흐름은 경쟁, 기회주의, 정신

자기-향상의 문화를 진한다고 하 다(Rimke,

2000). 특히 능력주의 신념은 사회 지지와

안 망의 감소를 정당화함으로써 살아남아야

한다는 개인에 한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

(Son, 2004). 일에 한 열정, 실험정신, 끊임없

는 발 과 신, 새로운 아이디어, 술 창

조성 등은 4차 산업 명 시 에 바람직한 것

으로 요구되는 특성들이기도 하지만 이는 공

통 으로 신자유주의 담론에서 선호되는 개념

이기도 하다(Bak & Kim, 2019; Kim & Oh,

2017). 자기계발이 지향하는 주체화 양식

하나인 자아의 기업화 혹은 기업가 자아

(enterprising self)는 개인은 자기 삶을 경 하는

기업가이며 최 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속

으로 자신을 리하고 경 하도록 요구한다

(Kim & Oh, 2017). 이러한 요구는 외부로부터

의 것이 아닌, 내 자기 강제라는 이 주목

할 부분인데, 이는 이러한 자기향상의 요구에

한 극심한 피로를 느끼면서도 불충분성과

불만족, 불안으로 인하여 성과의 최 화를

한 자기계발의 움직임을 쉽게 멈출 수 없도록

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Han, 2012; Kim, Kim

et al., 2017). 한, 의 자기계발 문화에서

는 온 한 자율성과 순수한 자유의지를 구사

하며 외부로부터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 자

립형 인간으로 자기를 개념화함으로써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념을 강화한다고 하 다(Lee, 2015). 이같은

자기계발 상의 맥락을 고려할 때, 실업이든

불완 고용이든, 일과 진로와 련한 어려움

이 모두 자기향상 노력의 부족, 개인의 역량

부족의 문제로만 환원된다면 개인 주도의 일

발달 패러다임은 4차 산업 명의 흐름에서 소

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형태

의 억압과 굴 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진

로상담과 직업심리학 분야는 자기계발의 정

측면에 심을 기울이는 것을 넘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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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 인 고찰을 통하여 자기계발의 잠재

험성도 충분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기계발 수행 자체에만 을 두기보다는

이를 수행하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 한

가정에 비 으로 근하고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맥락 속에

서 이러한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를 들어,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

진 자기계발에 한 한 연구는(Heo, 2020) 자

기계발의 동기를 구분하고 강박 자기계발

척도를 개발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상

동기의 자기계발은 학생의 심리상태 취

업 비행동에 정 향을 주었으나 강박

자기계발은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계발의 부정 측면을 실증 연

구를 통해 조명하 다. 이처럼 자기계발의 여

러 측면들에 한 개념과 측정을 정교화하고

그 향력을 살펴보는 진로상담과 직업심리학

분야의 경험 연구들이 앞으로도 활발히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의 의미와 목 추구에서의 어려움

4차 산업 명 시 에는 개인이 내 으로 구

성하는 일의 의미와 목 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망하 으나, 이를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의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의 무경계 로티언 경력지향이 높을수록

의미있는 일을 찾기 하여 노력하고 선택을

요시 하고 일이 자신의 개인 가치와 잘

맞아야 한다는 기 수 도 높을 것이다. 이에

해 뉴커리어 개념을 다룬 몇몇 문헌은 일에

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 수 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에 한 불만족을 크게 지각하고

응 인 진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일에서의 안

녕감을 얻기 힘든 가능성을 제시하 다. 를

들어, 고학력자와 교육 문가를 상으로 한

경험 연구(Chang et al., 2008)에서는 일과

련하여 매우 높은 수 의 개인 인 가치를 가

진 사람일수록 퇴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 다. 여기서의 퇴사 가능성이 조직 간 이

동에 개방 인 무경계 경력태도를 반 하는

것인지, 개인의 주 에서 응 인 진

로 선택과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면 가치 추구와 실 은 본질 으

로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쉽게 성취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의 의미와 목

의 추구가 개인의 일과 삶에서의 안녕에 정

혹은 부정 으로 작용하는지에 한 연구

는 앞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4차 산업 명 시 에는 일의 의미와

목 의 요성이 더욱 커져 갈 것으로 상되

는데(Hirschi, 2018), 일에서 목 과 의미를 경

험하게 해주는 주요한 원천 하나인 일터에

서의 사회 계는 오히려 더욱 약화될 것으

로 망된다(Park, 2020). 즉, 4차 산업 명 시

에는 일에서의 사회 계가 축소되는 특

성을 지닌다고 할 때, 개인의 일의 의미 경험

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일에서의 목 과 의미

경험에 사회 인 계가 요하다고 하 는데,

사람들은 일터에서 집단 인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내기 해 상호작용을 하고 그 정체성

과 문화는 각 개인의 일과 련된 정체성과

의미 부여에 향을 다( : Rosso et al.,

2010; Steger et al., 2012). 한, 일에서 의미를

경험하기 해서는 일터에서 개인은 한 인간

으로서 존 받고, 자신의 업무 노력에 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Moorman & Byrne,

2005). 이러한 존 과 가치는 구성원이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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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건과 방향성 수립을 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업무에 있어 한 자율성

을 보장받고 조직의 미션과 자신의 일의 가치

와 방향성에서 일 성을 지각할 수 있을 때

구 된다고 보았다(Byrne et al., 2011). 이러한

일의 의미와 목 에 한 주제는 4차 산업

명이 래할 수 있는 계의 단 을 생각해

볼 때 도 과제가 될 것이다. 를 들어, 한국

사회 긱경제의 표 인 로 제시되었던 배

달 랫폼 노동자의 일은 구와도 상호작용

이나 사회 계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 다(Park, 2020). 즉,

기존의 일의 의미 련 이론들은 4차 산업

명 시 에 노동자들이 일에서 어떻게 의미와

목 감을 형성하고 유지해 갈 것인가에 하

여 제한된 을 제시한다. 4차 산업 명 시

에 개인은 더욱 자신에게 의미있는 일을 추

구하는 반면, 사회 계가 축소된 일자리는

이러한 경험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기존과 유사한 방식의 사회 상

호작용이 아니더라도 일터에서 의미있는 계

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필

요가 있겠다.

셋째, 비슷한 맥락에서, 4차 산업 명 시

의 일은 잘게 쪼개어진 단순한 업무를 뜻하는

편화된 일 는 마이크로태스킹(Irani, 2015;

Schmidt, 2017)의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디지

털 테일러리즘’이라고도 불리우는 마이크로태

스킹은 온라인 랫폼을 통해서 단순한 작업

으로 작게 나 어져서 불특정 다수의 비숙련

노동자에게 요청되는 일을 지칭한다. 마이크

로태스킹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마치 공장의

생산라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데

일반 으로는 함께 일하는 동료 뿐 아니라 일

의 의뢰인도 구인지 모르며, 어떤 목 으로

본 결과물을 사용할지에 해서 모르는 경우

가 많다(Schmidt, 2017). 이는 일에 의미를 부여

하는 주요 원천으로 이해되는 과업 성취감,

개인 가치나 포부의 실 , 창의 인 자기표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의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

히, 마이크로태스킹은 결과물의 평가 역시 컴

퓨터에 의해서 이 지는데, 일의 결과물을 컴

퓨터가 승인하지 않으면 일에 한 임 을 지

받지 못하는 구조가 부분이다. 이러한 평

가가 부당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곳이 없는 시스템인 경우가 많다(Kitur et al.

2013). 이러한 부당한 평가시스템이 지속되는

것은 마이크로태스킹 자체의 경제 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일을 해 결과물

을 제 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고용주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이

참여하는 노동의 일의 체 인 목 에 해

모르고, 일을 제 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될 때,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목 을 발견하기 어

려울 것이다. 요약하면, 구성주의 진로이론과

일의 의미 에서는 일에서의 내면 가치

추구가 하고 응 인 방향으로 이 지도

록 돕고, 일을 통해 경험하는 사회 연결감

이나 자기실 기회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원활한 자기(self)의 구성과 의미감 성취를 도

울 수 있는 방안에 하여 지속 으로 고민해

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일 경험을 포 하는 일의 심

리학

일의 심리학 은 심리학이 4차 산업 명

이 새롭게 양산하는 다양한 노동이나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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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형태, 특성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4

차 산업 명 시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

한 일 경험을 포 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해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의

심리학은 비 심리학의 에 기반하여 일과

진로와 련된 기존 심리학 연구들이 주로

특정한 권리, 능력, 선택권 등을 가진 사람들

을 이해하는 데에 을 두었다고 하 다

(Blustein et al., 2008). 그 결과, 특권을 가진 사

람들에게는 권한을 만들거나 유지해주고, 특

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

음을 지 하며 심리학 연구가 일부 특권계

층의 일 뿐만이 아닌 취약계층의 다양한 일까

지 포 해야 함을 주장하 다(Duffy et al.,

2016). 이는 무경계 경력태도 로티언 경

력태도의 연구가 포 이지 못하 으며 개인

이 놓인 맥락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앞의

논의 과 연결되며 일의 심리학 은 이러

한 논 을 심화시킬 수 있는 토 를 제공해

다. 일의 심리학이 기반한 비 심리학 시각에

서는 심리학자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

으나 개인보다는 조직의 생산성과 리자의

통제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거나 권력자

들의 편에 서서, 아동, 여성, 이민자, 원주민,

정신건강 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지 하

며 다음과 같은 근본 인 세 가지 질문을 던

져야 한다고 하 다(Fox et al., 2009): 1) 우리

는 구의 안녕에 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인가? 2) 구의 가치와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가? 3) 상을 유지하게 되면 가 혜택을 받

게 되는가? 4차 산업 명 시 의 일과 노동을

연구함에 있어, 사회의 심부에 자리 잡은

사람들 뿐 아니라 주변부에 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해 직 말하는 언어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일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을

때 일에 한 포 인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

러한 담론을 바탕으로 교육, 상담, 정책 등의

방향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으로, 4

차 산업 명은 기존의 취약계층을 어떻게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며 어떠한 유형의 새로운

취약 계층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하여 질문

해 보아야 하며, 진로상담과 직업심리학은 이

들을 지지하고 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 명 시 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집단의 한 로 고령노동자를 생각해보자. 4

차 산업 명과 고령화에 한 논의를 살펴보

면 부분 고령인구의 증가로 사회 생산성

이 감소되는데 이러한 측면을 4차 산업 명의

기술이 보완하고 해결해 다거나 기술이 인

간의 수명을 고령으로 연장시킬 것이다 등에

머물고 있다(Zhavoronkov et al., 2019). 통 인

진로상담 직업심리학 분야에서도 고령화된

‘노동’인구에 한 고려는 부족해 보인다. 일

의 심리학 에서는 일과 고령화에 한 이

슈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령자를 노동

에서 배제되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

령의 노동자가 일을 통하여 사회 , 경제

세상에 지속 으로 기여하는 것, 자신의 존엄

성을 지키면서 안 하게 일하는 삶을 사는 것,

기능 이고 고령 친화 인 일터를 만드는 것

등을 핵심 인 사안으로 보고 있다(Sterns &

Anthony, 2013). 이러한 사안은 앞으로도 더욱

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상되는데, 이는 인

구고령화로 인한 고령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

고 경제 , 사회 여건 상 고령까지 일을 지

속해야 하거나 지속하기를 원하는 의 노

동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Kim, 2018). 한편,

4차 산업 명 시 의 고령 노동자들은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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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상되는데, 이

는 격한 변화에의 응, 고도 과학기술의

범 한 사용, 고령층에게는 익숙하고 안정

감을 주었던 조직 역할의 약화 등 때문이다.

70 이상의 고령자에 한 국내 연구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40 후반에서 60 반에 이

르는 고령자의 일에 한 기존 연구들을 참

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령층이 일의 세계

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 한 우려를 지지한다.

고령자는 평생직장 개념이 지배 이던 과거

에는 직업에서의 정을 지나 은퇴를 비하

는 단계에 해당 되었으나, 수명증가로 인한

경제활동기간의 연장,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표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최근에는

새로운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한 비시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의 축소와 연령

차별 등의 이유로 일의 세계에 진입하기는 더

욱 어려워진 상황이다(Kim, 2018). 평생직장,

단일 업무로 특징되는 경력에 한 을 가

진 고령자는 조직을 떠나 일에서의 환을

맞이할 때 부 감을 느끼고 새로운 지식 습

득에도 어려움을 경험한다. 한, 이들은 경력

개발에 있어서 불안감과 통제력 하를 경험

한다고 하 다(Maurer & Barbeite, 2003). 이러한

심리 응상의 불편과 더불어, 고령자들의

직업 교육 훈련 참여에 한 기존 문헌들

은 직업 교육과 훈련의 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참여율은 높지 않다고 보고한다(Kim,

2018). 고령층은 컴퓨터 활용, 최신 기술에

한 습득과 활용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로 표되는 4차 산

업 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노동자가 직

업교육이나 훈련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

자기효능감 등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Kim, 2018). 따라서, 이들의 직업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효과 으로 지원할 것

인지에 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령

자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취업으

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 는데

(Kim, 2018), 연령차별 고용시장이 4차 산업

명에서 어떻게 더 심화될 것인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진로상담과 직업심리학

분야는 4차 산업 명 시 의 일을 연구하고

개인을 조력함에 있어서 일의 다양성과 포

성을 극 으로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일의 모습을 최소화하여

구조 으로 지속되는 사회 불평등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의 범 를 확장하는 일의 심리학

일의 심리학 이론이 취하는 일에 한 포

은 취약계층에 한 조명 외에도 ‘일

이란 무엇인가’에 한 인식을 확장해 으로

써 4차 산업 명 시 에 경험할 수 있는 노동

축소의 문제를 다각 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4차 산업 명은 노동 약형

경제로 사람들은 노동에서 해방되고 노동하지

않는 여가의 시간을 릴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그러나, 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 삶에

서 일은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권력, 사

회 계, 자기결정에 한 핵심 인 욕구

충족을 한 역할도 한다고 하 다(Blustein,

2006). 구체 으로, 일은 사람들의 권력 욕구

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며 이러한 욕구

충족의 필요는 일자리가 귀해지고, 정신

건강에 한 실업과 불완 고용의 향이

커지는 것과 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Paul &

Moser, 2009; Swanson, 2012). 한, 일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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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의 계를 맺을 수 있는 범 한 기

회를 제공해주고 사회에 직/간 으로 기여

하고 일상에서 사회 세상과 연결함으로써

사회 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일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와 흥미를 표 하고 의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으로써 자기결

정력을 강화시켜 다 (Ryan & Deci, 2000;

Savickas, 2011). 이처럼 일이 개인의 핵심 인

욕구충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4차

산업 명으로 인하여 일할 필요성이 어지거

나 일을 할 기회가 어든다면 사람들이 그동

안 일을 통하여 충족해 오던 핵심 인 욕구는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 즉, ‘일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의 심리학은 이에 하여 노동의 범 를

‘유료 시장노동’으로만 제한할 경우,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노동의 삶을 폭넓게 이해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4차 산

업 명이 노동을 축소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는 많은 이들을 일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 것

인가?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아마

도 여기서의 일을 시장노동으로 생각한다면

인간 삶에서 시장노동의 비 이 어드는 것

은 한 측일 것이다. 그러나, 일의 심리

학 에서는 시장노동 외에도 가족 구성원

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 주는 것을 뜻하는

돌 노동에도 심을 갖고, , 상품, 서비

스를 얻기 한 고용에 국한되는 임 노동 외

에도 무임 노동에 이르기 까지 범 한 형

태의 일에 심을 가진다. 즉, 기존에 주로 시

장노동에의 참여를 통해 충족시키던 일에서의

욕구 충족은 시장노동이 아닌 돌 노동이나

무임 노동 등의 일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 으로 사람들은 시장노

동 외의 일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심리학

은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Richardson

(1993)은 공 인 역의 삶에서 여를 받는

노동과 사 인 역에서 일어나는 무 노동을

일컫기 하여 두 개의 분리된 용어(시장노동

과 무 돌 노동)를 쓰는 것을 제안하 고, 무

돌 노동을 노동으로 다시 재등장 시키는

것의 요성을 주장하 다. 시장노동은 본질

으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포함하며 돌 노동은 사회 재생산

혹은 사람, 공동체, 환경의 재생산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기능 모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하여 요하다고 하 다. 돌 의 정

의는 의존 타인을 넘어 자신도 포함하며,

계, 기 과 지역사회, 그리고 물리 세상을

돌보는 것을 모두 포 한다. 4차 산업 명 시

의 일의 범 에 기존 진로 패러다임이 주목

해온 경제 생산 뿐 아니라 사회 재생산을

한 노동이 포함될 때, 시장노동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인간의 삶에 가져다주는 기능

과 이 들을 지속 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본질 으로 일과 삶을 분리하기보다

는 통합 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진할 것이

다.

결 론

4차 산업 명은 기술 신과 생산성 증가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 가능성을 열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

차 산업 명 시 의 일의 세계는 인간의 삶을

하는 방식으로도 개될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상들은 사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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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일의 변화가 개인과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되기

하여 진로상담 직업심리학이 향후 주목

해야 하는 과제와 역할을 고찰하 다. 진로상

담 직업심리학은 연구와 실제를 통하여 이

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4차 산업

명의 혜택을 사회의 심부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주변부에 치한 사람들도 함께 릴

수 있도록 조력하고 안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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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role and task of career counseling and vocational psych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e first addressed how the world of work has chang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how these changes have impacted individuals and the society. Second,

we explored issues to consider in order to improve individuals ’ lives and the society utilizing contemporary

concepts and theories of career counseling and vocational psychology. Specifically, we reviewed boundaryless

career attitudes and protean career attitudes, constructivist career theories and meaningful work

perspectives, and the psychology of working framework. Lastly, we reviewed the under-addressed aspect in

the existing discourse and proposed themes and tasks that career counseling and vocational psychology

needs to further attend. We specifically discussed that the disciplines need to attend influences of

organizational and social contexts on individuals ’ career development, examine multifaceted aspects of

self-development including its potential risk, and find strategies to help individuals experiences the higher

sense of meaning and purpose in work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 We also discussed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discipline to contribute to improving structural social inequality through taking a more

diverse and inclusive view of work and promoting a more integrative perspective on life and work by

expanding the definition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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